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1. 당신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2.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으로 이웃 나라 에돔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 때에 그

리스도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참 통치자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옵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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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

로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함으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

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생활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18-21절).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

편과 아내가 평등하지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질서를 정

해주셨습니다(엡5:22-24).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께 복종하는 것이 되고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

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엡5:25-28). 가장 가

까운 이웃인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은 사랑을 행할 수 없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

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됩

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생명임을 깨닫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은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주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

의 선물로 자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믿고 말씀 안

에서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서 주께 상 받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7-25절 (21장, 492장)

골로새서 3장은 성도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것을 가르쳐주십니

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주께 상을 받을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하며 새 사람의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17-22절).

맺 음 말

기업의 상을 주께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

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셨

기 때문에 가능함을 가르쳐주십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

하십니다. 불의는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받을 것을 받

지 못하고 상처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여 주께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면 낙심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기를 힘쓰

면 주께서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23-25절).

셋째,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22절).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셨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질서를 무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을 깨닫고 주께 복종하

는 마음으로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

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